Q1. 포트폴리오에서 전력 인프라 섹터에 25%의 높은 비중을 할당하고, 특히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AI 시장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수년 치 물량이 밀려 있는 공급자 우위 시장의 최대 수혜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LS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 외에도 배전반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북미 매출 확대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Q2. SMR 및 원자력 섹터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10%)이 가장 높은데, 이 기업만의 독보적인 투자 매력도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셨나요?
A: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SMR 설계 선도 기업들의 주기기 공급권을 쥐고 있는 독보적인 제작 기업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SMR 전용 공장 가동과 2030년까지의 거대한 수주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어 중장기적인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Q3. 안전자산으로 현금 외에 ACE KRX금현물 ETF를 편입한 전략적 의도는 무엇인가요? 채권이 아닌 금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A: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주식 비중의 높은 변동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반도체와 인프라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공업용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펀드의 메인 테마인 AI 및 인프라 성장과 연계되면서도 하락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적 헤지 자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4. 리스크 관리 규칙 중 단일 종목이 15% 하락했을 때 비중의 50%만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기계적인 전량 매도보다는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반등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5% 하락 시 절반을 안전자산으로 이동시켜 1차적인 하방 리스크를 관리하고 , 만약 25%까지 추가 하락할 경우에만 전량 손절하여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Q5. 향후 반도체 섹터가 과열되거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등 시장 상황이 변할 경우, 펀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A: 반도체 과열 구간 진입 시, 현재 40%인 반도체 비중을 30~33% 수준으로 축소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자금은 전력 인프라 및 현금 비중 확대로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은 성장주를 축소하고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재편하며, 현금 비중을 최대 15%까지 늘려 시장 급락에 대비할 것입니다.

